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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학대경험이 정서와 인지적 편향을

매개로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김 은 경* 이 정 숙
한양대학교

이 연구는 아동의 학대경험이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표정인식과 의도귀인의 편향이 매

개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대상과 방법을 보면, 서울소재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737명

을 대상으로 학대경험, 표정인식의 편향, 모호상황에서의 의도귀인 경향성, 우울, 공격성을 측정하였다. 모

형의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통해 적합도를 검증하고 유의한 경로를 확인하였다. 결과를 보

면 학대경험 자체가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학대로 인해서 유발되는 표정인식의 편향이 

의도귀인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의도귀인의 편향이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

러나 표정인식편향 자체는 우울이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의도귀인 즉, 상대의 의도를 적대적이

고 의도적으로 판단하는 해석과정을 거쳐서만 우울과 공격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학대로 인해서 높은 우울과 공격성을 보이는 이면에서는 얼굴표정에 나타난 정서의 인식과 의도를 

귀인하는 방식 등 사회적 단서에 대한 정보처리과정의 문제가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

라서 학대로 인한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표정인식이나 의도귀인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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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의 학대경험은 많은 심리적 부작용을 낳

는다. 이를 두고 Herman(1992)은, 성인기의 학대가 

이미 형성된 성격구조를 파괴하는 데 반해 아동기

에 경험하는 학대는 그 자체가 성격을 형성하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말한다. 학대경험을 

통해 세상을 보는 인식의 틀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학대받은 아동은 여러 영역에서 심리적인 어려

움과 적응상의 문제를 보이는데 그 부적응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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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도 일관되게 보고되는 주요한 문제가 우울

과 공격성이다(강지영, 2002; 안동현, 2003; 장화정, 

2004; Shields, Cicchetti, & Ryan, 1994). 학대받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서 더 심각한 수

준의 우울을 보고하며(Silverman, Reinherz, & 

Giaconia, 1996), 행동과 적응에서 높은 수준의 공

격성을 표출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안동현 등, 

2003). 안동현 등(2003)이 신고된 3－18세의 피학

대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대에 의

한 행동상의 문제점으로 가장 심각한 것은 과도한 

공격성의 표출이었고, 적응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

는 우울과 이로 인한 각종 후유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장화정(2004)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4－

15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피해아동의 특징을 분석

한 결과에서도 아동의 심리상태에서는 우울이, 행

동에서는 사회성 문제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결국 우울과 공격성, 이 두 가지는 아동의 내적

인 안정감과 외적인 지지망을 모두 위협한다. 이러

한 근본적인 취약성을 안고 삶을 시작하는 학대받

은 아동들은 성장하면서도 다양한 수준의 부적응 

증상을 보이게 되며, 결국 성인이 되어서는 약 25

－30% 정도가 다시 자기 자녀를 학대하는

(Kaufman & Zigler, 1989) 악순환을 되풀이한다. 

학대받은 아동이 성인으로 성장한 후에도 높은 

수준의 우울과 공격성을 보이면서 학대로 인한 부

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Herman, 1992; 

Wolfe, Wekerle, Reitzel-Jaffe, & Lefebvre, 1998) 

이유는, 학대경험이 어린시절 경험 자체로 끝난 것

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피학대 아동의 인식

과 사고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복되는 학대와 정서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학대받은 아동은 부적응적인 적응방식을 

발달시키고, 그러한 심리적 방어 내지 비효율적인 

적응방식은 결국 학대적인 환경이 제거된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지속된 것이다. 즉, 학대경험이 우

울이나 공격성 등 부적응적인 결과로 진행되는 과

정에서 어떠한 경로가 전개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대받은 아동이 독특한 정서인

식과 인지적 특성을 매개로 하여 우울과 공격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이 Dodge(1986)의 사회정보처리모델이다. Dodge는 

아동이 공격적이거나 우울하게 되는 과정을 정보

처리모델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모델에 의하면 개

인이 어떤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그 상황

이 제공하는 다양한 단서들을 어떻게 선별적으로 

받아들여 처리하느냐에 따라 행동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학대받은 아동이 높은 우울과 공

격성을 보이는 것도 정보처리모델로 설명할 수 있

다. 즉, 학대적인 상황에서 양육되었다고 해서 모

든 아동이 같은 수준의 우울이나 공격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그 상황에서 접하는 많은 사회적 단

서들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아동 개개인의 반응

이나 심리 사회적 적응수준이 달라질 수 있을 것

이다. 

정보처리모델에 의하면 사회적 자극에 대한 반

응은 몇 단계의 연속적인 정보처리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며, 각 단계에서의 오류 내지는 왜곡이 

부적절한 반응행동을 야기한다. Dodge(1986)는 그 

과정을 부호화, 해석, 반응탐색, 반응 결정의 네 단

계로 나누었다. 그런데 특히 내면적인 정보처리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눈여겨 볼 부분은 부호화

단계와 해석단계이다. 

부호화란 다양한 자극과 정보가 제공되는 환경

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적 단서를 찾아 적절하

게 부호화하는 것(encoding social cues)을 말한다. 

우리의 인식범위 안으로는 무수히 많은 자극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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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져 들어온다. 그중 우리는 특정 단서에 선택적

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되며(Dodge, 1986), 이 과정

에서 얼마나 편파적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단서를 

선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부호화의 핵심이다. 

다음의 해석단계(interpretation process)에서는 앞

서 받아들인 단서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의도

(intention)를 나름의 방향으로 해석하여 동기를 판

단함으로써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

정한다(Dodge, 1986). 이러한 두 단계의 자극선별

과 상황판단이 반응을 결정하는 토대가 된다. 우울

과 공격성이라는 반응에 접근하면서도 여기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발달적으로 볼 때 부호화 패턴은 나이가 들수록 

다양해지고 정교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Dodge & 

Newman, 1981). 그러나 연령의 증가 외의 요인들

도 부호화에 영향을 미쳐서, 가령 공격성이나 우울

이 높은 경우는 나이가 많아져도 더 적은 수의 단

서에만 주의를 기울였다. 또 주의를 분배하는 방식

도 편파적이어서, 몇몇 적대적인 단서에만 제한적

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패턴을 보이기도 했다

(Dodge, 1993; Ingram, 1984; Milich & Dodge, 

1984). 다른 연구들(한영옥, 1999; Finch & 

Montgomery, 1973; Slaby & Guerra, 1988)에서도 

공격적이거나 우울한 아동은 주어진 상황정보들 

안에서 상대의 의도가 적대적이지 않을 수도 있음

을 알려주는 단서를 잘 찾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호화단계의 오류는 아동의 얼굴표정인

식에 관련한 표정읽기 실험을 통해 그 내용을 구

체화해서 살펴볼 수 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표정

이나 동작, 행동, 목소리 등을 통해 상대의 정서를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며, 특히 아동은 주 양육자의 표

정이나 태도를 통해 사회적 참조(social referencing)를 

습득하여 자신의 정서적 반응에 적용한다

(Bretherton, Fritz, Zahn-Waxler, & Ridgeway, 

1986). 그런데 학대받은 아동은 부모와의 정서적인 

교류가 빈약하거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서의 인식이나 해석과정이 적절히 학습되지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Cicchetti & Beeghly, 1987). 

부호화와 해석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학대받은 아동의 정서인식에 관련된 많은 실험

(Pollak, Cicchetti, Hornung, & Reed, 2000; Pollak 

& Tolley-Schell, 2003)에서 학대받은 아동은 그렇

지 않은 아동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얼굴표정단서

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 실패했으며, 그렇지 않은 

표정들을 슬픈 표정이나 화난 표정으로 잘못 지각

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Pollak et al., 2000). 

특히 학대받은 아동은 분노 정서에 과민하여, 다른 

표정까지도 화난 표정으로 잘못 인식하는 적대적 

편향을 보였다(Pollak & Tolley-Schell, 2003). 예

를 들어 Pollak과 Kistler(2002)의 실험에 의하면 

학대받은 아동은 다양한 얼굴표정들을 적대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학대받지 않은 아

동들이 두려움이나 슬픔으로 지각하는 얼굴표정도 

화난 표정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학대받은 아동은 화난 표정을 더 

빨리, 정확하게 간파해내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Camras et al., 1990; Pollak & Kistler, 2002; 

Pollak & Sinha, 2002). 가령 서서히 변화하는 표

정 안에서 특정한 정서를 담은 표정을 찾아내라고 

했을 때, 학대받은 아동은 통제집단에 비해 훨씬 

앞서서 화난 표정을 알아차렸다. 또 신체적으로 학

대받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서 더 적

은 표정단서만으로도 분노를 더 빨리 인식해내는 

특성을 보였으며(Pollak & Sinha, 2002), 학대받은 

아동들은 전반적인 정서인식에서는 대체로 낮은 

수행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적대적 정서를 

간파해내는 데에서는 통제집단의 아동보다 더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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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행을 보였다(Camras et al., 1990). 

이에 대해 연구자들(Pollak, Cicchetti, & 

Klorman, 1998; Pollak, Klorman, Thatcher, & 

Cicchetti, 2001; Pollak & Sinha, 2002)은 실제의 

생활에서 최소한의 시각적인 정보만으로 상대의 

분노를 알아차리는 것이 학대받는 아동에게는 중

요한 적응적 효과를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발달시켰을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학대받은 

아동들은 학대라는 외상적인 경험 때문에 그것을 

연상시키는 특정 정보에 더욱 민감해져서, 다양한 

정보에 적절히 주의를 분배하지 못하고 위협적인 

자극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

다(Pollak et al., 1998; 2001). 즉, 학대 받고 자라

면 정보를 부호화하는 과정에서부터 학대를 암시

하는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단서에만 과도하게 주

의를 기울이는 식으로 부호화 과정을 편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처리모델의 다음 단계인 해석단계의 핵심은 

상대의 의도를 판단하는 것이다. 받아들인 단서를 

바탕으로 상대의 동기나 의도를 판단함으로써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게 된다

(Dodge, 1986). 의도귀인(intent attribution)이란 다

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의 동기나 이유를 

추론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해석단계는 의도귀인과 

관련시켜서 생각해볼 수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타인의 의도를 어떻

게 해석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아동이 문제행동

을 일으키게 되는 데에는 상황이나 자극 자체보다

는 내면의 인지적 평가과정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Quiggle, Garber, Panak, & Dodge, 

1992). 연구된 바에 따르면, 동일한 상황이라도 그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아동의 공격반

응이나 우울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한영옥, 

1999; Slaby & Guerra, 1988). 또 상대의 의도에 

대한 평가와 귀인은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을 일

으키는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는 보고도 있다

(Berkowitz, 1974; Dodge, Murphy, & Buchsbaum, 

1984). 그 외에도 많은 다른 연구에서 타인의 의도

를 귀인하는 데 있어서 공격성(Dodge & Coie, 

1987; Dodge & Somberg, 1987)이나 우울(Ingram, 

1984; Quiggle et al., 1992)이 관련성을 갖는 것으

로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의도귀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

볼 때 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학대적인 양육경

험이었다. 가령 뛰어가다가 누군가에게 부딪쳐 넘

어지는 것처럼 상대의 의도가 애매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학대받은 아동은 상대의 행

동을 적대적이고 고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

을 보였다(Crick & Dodge, 1996; Dodge, Pettit, 

Bates, & Valente, 1995). 또 취학 전에 경험한 가

정에서의 학대가 이후 초등학교 때의 정보처리 및 

행동문제와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본 Dodge 등

(1995)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기의 신체적 학대는 

그로부터 몇 년 후인 초등학교 3, 4학년 때의 사회

정보처리의 왜곡 및 행동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학대를 받았던 아동들은 후에 부

호화 오류와 적대적 귀인편향을 보였으며, 취학 전 

학대경험은 초등학교 시기의 외현화 문제를 예측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양육환경과 인지처리 과정의 문제를 다룬 연구

는 이 밖에도 많다. 가령 Marcus 등(Marcus, 

Lindahl, & Malik, 2001)에 의하면 부부갈등과 이

로 인한 가정 내 혼란은 자녀의 인지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인지처리과정의 결함이 아동의 공

격성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이외에도 

다른 많은 연구(Dodge et al., 1995; Gershoff, 

2002; Marcus, et al., 2001)를 통해서, 신체적 학대

나 체벌 등 부정적인 양육행동들이 아동의 인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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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왜곡시켜서 결국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학대하는 가정에서는 애매함을 가장한 고의가, 

실수를 가장한 폭력이 실제로 자주 나타난다

(Herman, 1992). 따라서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아온 

아동이라면 누군가에 의해 떠밀리는 행동을 적대

적이고 의도적인 것으로 해석할 만한 충분한 경험

적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정 내에

서 습득한 경험적 근거에 기반하여 상대 의도를 

적대적, 의도적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아동의 내적

인 정보처리과정의 한 단계로 자리 잡는 경우, 문

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의도적·적대적 귀인방

식은 가정 밖의 상황으로 일반화되어, 고의성이 없

는 또래나 교사의 행동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빈번하게 상대의 행동을 적대적, 

의도적으로 귀인하면서 아동은 위축되고 긴장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왜곡된 혹은 편향된 귀인

이 결과적으로는 학대받은 아동들이 더욱 우울해

지고(Ingram, 1984; Quiggle et al., 1992) 공격적이

게 되는(Dodge & Coie, 1987; Dodge & Somberg, 

1987)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학대받은 아동은 높은 

수준의 우울과 공격성을 보이는데, 그 경로를 

Dodge의 사회정보처리모델을 적용해서 분석해보

면, 정보처리과정의 부호화와 해석단계의 오류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학대를 받으

면 부호화과정에 오류가 생겨서 다양한 외부 자극

들을 정확하고 균형있게 부호화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부호화과정이 왜곡되고 불균형해지기 때문

에, 여기에 영향을 받은 상황 해석 역시 편파적이

게 되어 상대의 의도를 적대적, 의도적인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편향된 해석 때문에 

학대받은 아동은 높은 수준의 우울과 공격성을 보

이게 되는 것이다.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보호요인, 

위험요인이나 학대의 부정적 영향에 치중해 있었

다. 그래서 학대로 인해서 심리적 부적응을 보이기

까지의 경로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았다. 최근 

학대받는 아동의 정서인식특성에 관련한 실험이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피학대 아동이 보이

는 정서인식에 대해서만 주로 연구하였을 뿐, 그러

한 정서인식특성이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Dodge의 정보처리연구는 이론상 초기단계

에서 부호화와 해석단계를 구분하였으면서도 연구

과정에서는 그러한 두 개의 단계를 나누지 못하고, 

하나의 측정치로 두 단계에 접근하고 있다는 한계

를 가진다. 즉, Dodge나 이후의 사회정보처리 모

델을 사용한 연구들(Crick, 1995; Crick & Dodge, 

1994, 1996; Crick, Grotpter, & Bigbee, 2002; 

Dodge, 1986, 1993; Nelson & Crick, 1999)은 부호

화와 해석단계를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실증적으로

는 이러한 두 단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정보처리모델을 가지고 

아동의 공격성이나 우울 등 심리적 부적응을 논할 

때에도, 정서인식단계인 부호화와 의도귀인에 관련

되는 해석의 두 단계가 각각 부적응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밝힐 수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호화 과정에 해당하는 표정인식과 해석과정에 

해당하는 의도귀인을 따로 구분하여 접근함으로써, 

학대경험이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에서 각 단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자 하였다. 즉, 정서인식과 의도귀인으로 사회정보

처리과정의 부호화와 해석단계를 분리 측정하여, 

학대경험이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에서 정서인식과 의도귀인의 편향이 매개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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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학대, 표정인식편향, 의도귀인이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모형

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고

자 한다. 학대 경험은 표정인식편향과 의도귀인을 

매개로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인

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가설적인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시내 4개 초등학교 4, 5, 6학년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응답자는 810

명이었으나, 이중 설문지의 한 면 이상을 기재하지

않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73명의 자료를 제외하

고 나머지 737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를 초등학교 4, 5, 6학년으로 선정한 이

유는 이때가 얼굴표정에 나타난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이 성인과 유사해지는(Ekman & Oster, 1979) 

시기이자 아동의 우울이나 공격성이 안정적인 형

태로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초등학

교 고학년은 되어야 설문지의 문항을 이해하고 정

확하게 응답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보면 성별은 

남학생이 49.4%, 여학생이 50.6%로 남녀가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학년은 4학년이 23.5%, 5학

년이 50.2%, 6학년이 26.3%로 5학년이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부모의 연령을 보면 아버지는 

80% 정도가 40-49세에 분포하였으며 어머니는 

60% 정도가 40-49세에, 35% 정도가 30대에 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학력을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고등학교 졸업이 각각 43.0%, 51.2%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학 졸업으로 아버지

는 30.7%, 어머니는 24.4%였다. 전체적으로 아버지

에 비해 어머니의 학력이 약간 낮은 편이었다. 홍

두승(1992)의 직업분류기준을 참고로 부모의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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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지위로는 중간 

정도의 직업군인 자영업, 사무 기술직이 전체의 

7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측정도구

아동학대 경험

아동학대 경험은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

대의 세 가지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각각을 측

정하기 위하여 Bernstein 등(2003)이 제작한 아동

기 외상질문지(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Short Form: CTQ-SF)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와 취지가 다르다고 판단된 성적 학대에 

대한 문항을 삭제하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정

내에서 부모나 주 양육자에 의해 경험한 방임, 신

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험을 체크하도록 하였

다. 그 중 방임은 의식주 등 기본적인 관리의 소

홀, 보살핌의 결핍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신체적 학대는 훈육차원의 체벌과는 구별되는 구

타와 폭력행위들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정서적 학

대는 모욕을 당하거나 언어적으로 학대받는 것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7문항으

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 수준이 심

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뢰

도 분석 결과 Cronbach's   값은 방임이 .67, 신

체적 학대가 .83, 정서적 학대가 .80으로 나왔다. 

표정인식의 편향

표정인식의 적대적 편향을 조사하기 위해 연세

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에서 개발된 한국인의 얼굴

표정 데이터베이스(연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1998)의 사진 중에서 기쁨, 놀람, 두려움, 슬픔, 화

남, 경멸 등의 정서를 담은 6개의 표정사진 3세트, 

총 18장의 사진을 설문지로 만들어서 연구에 사용

하였다. 각각의 사진에는 기쁨, 놀람, 두려움, 슬픔, 

화남, 경멸 등 6개의 보기가 주어졌으며, 아동은 

제시된 표정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정서이

름을 하나 선택하도록 했다. 

그런데 사진들은 이미 특정 표정을 표상하는 것

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었지만, 표정에 나타난 

정서를 인식하는 데에는 절대적 의미의 정답이 있

다고 보기 어렵다(오경자, 배도희, 2002). 따라서 

표정인식에서 안정된 수준을 보여준다고 여겨지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Ellis et al., 1997) 각 사진들

에 나타난 표정을 알아보는 사전연구를 실시하였

다. 구체적으로, 성인 남녀 256명(남자 106명, 여자 

150명)을 대상으로 각 표정에 나타난 정서를 어떻

게 인식하는지를 조사하여, 그 일치도가 75% 이상

인 사진을 선별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점수화 과정에서는 기쁨, 놀람, 두려움, 슬픔으

로 평정된 표정을 화남, 경멸로 오판한 경우 1점을 

부여하고, 그 외의 경우에 0점을 부여하여 합산한 

점수를 표정인식의 적대적 편향 점수로 채점하였

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표정자극을 더욱 적대

적으로 편향하여 지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신뢰도 

분석 결과, 표정인식의 적대적 편향의 Cronbach's 

  값은 .68이었다. 

모호상황에서의 의도귀인 

모호상황에서의 의도귀인 경향을 측정하기 위해

서 Crick(1995)의 가설적 상황도구(hypothetical- 

situation instrument)를 우리나라의 실정과 연구상

황에 맞게 수정하여 열 개의 장면을 조사에 사용

하였다. 각 장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를 걷다

가 아는 애들 두 명을 보고 내가 “안녕?”하고 인

사를 했는데, 그애들은 마치 못 들은 것처럼 대답

없이 그냥 저쪽으로 가버리는’ 것처럼 상대방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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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분명하지 않으나 내가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으로 이

루어져 있다. 먼저 장면에 대한 상황 이야기가 문

장으로 제시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아동의 적대

적, 의도적 귀인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각각의 질

문이 제시되었다. 

적대적 귀인에 관련된 질문의 구성에서는 

Crick(1995)이 사용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상대

방을 적대적으로 지각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두 개

의 질문을 제시한 후, 적대적인 귀인에는 2점을, 

비적대적 귀인에는 1점을 부여하여 점수를 합산하

였다. 의도적 귀인에 대한 문항은 Crick(1995)의 

원래의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여, 상대방의 고의성

을 평가하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다. 결국 

적대적 귀인, 의도적 귀인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상대의 의도를 더욱 적대적, 의도적으로 귀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뢰도 분

석 결과 Cronbach's   값은 적대적 귀인 .67, 의

도적 귀인이 .73이었다, 

우울

아동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동기 

우울증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증상들을 평가하

기 위해 Kovacs(1985)가 개발한 아동용 우울척도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사용하

였다. 이는 7－17세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총 27 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로서, 각 문항

은 우울 정도를 기술하는 3개의 문장으로 이루어

져 있다. 아동은 그중에서 지난 2주일 동안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기술해주는 문장을 선택하고, 각각

에 대해 0점에서 2점까지의 점수가 부여되어, 점수

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번역, 표

준화한 것을 바탕으로 하되, 아동에게는 3요인구조

가, 청소년에게는 4요인구조가 가장 적합하다는 김

은경, 양재원, 정유숙, 홍성도, 김지혜(2005)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적 기분과 신체적 증상, 대

인관계문제, 부정적 자기상 등 세 개의 하위요인으

로 요인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  값은 부정적 자기상이 

.75, 대인관계문제가 .69, 부정적 기분과 신체화가 

.77로 나왔다. 

공격성

아동의 공격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공격성 질

문지(Aggression Questionarie: AQ)를 사용하였다. 

AQ는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공격성 척도

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

판 공격성 질문지(서수균, 권석만, 2002)를 토대로 

하고, AQ에 대한 정동화(1995)의 번역도 참고로 

하여 아동에게 맞게 표현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AQ는 원래 총 29문항으로, 신체적 공격성과 언

어적 공격성, 분노감 및 적대감 등 네 개의 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의도귀인의 측

정변인인 적대적 귀인에서 측정하고 있는 적대감

과 공격성을 구분하기 위하여, AQ에서 적대감 관

련 문항을 빼고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

노감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Likert 형의 5점 척도로 구

성되어 있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심한 것

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뢰도 분석 결

과 Cronbach's   값은 신체적 공격성이 .72, 언어

적 공격성이 .81, 분노감이 .77로 나왔다. 

절차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각 변인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 계수 



김은경, 이정숙 / 아동의 학대경험이 정서와 인지적 편향을 매개로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9 -

표 1. 각 변인의 기술통계 (n=737)

학대 표정인식 의도귀인 우울 공격성

학 대 1

표정인식 .093* 1

의도귀인 .153** .078* 1

우 울 .423** .126** .218** 1

공격성 .386** .058 .361** .445** 1

평균 1.599 .030 2.202 1.538 2.791

표준편차 .516 .080 .460 .265 .764

* p<.05, ** p<.01

표 2.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 df RMSEA TLI CFI GFI

276.502 57 .07 .91 .93 .95

Cronbach's 를 산출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

다. 둘째, 본 연구에서 예측한 모형의 검증을 위하

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해 적합도와 유의한 경로를 확인하였다. 

표본 크기에 민감해서 자료가 클 경우 기각될 가

능성이 매우 높은   검증 대신, 표본의 크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지 않는 TLI, CFI, RMSEA와 

GFI를 선택하여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특히 

RMSEA와 TLI는 모형의 설명력뿐만 아니라 간명

성까지도 고려하는 좋은 지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

다(홍세희, 2000). RMSEA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데,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 .10보다 작으면 보

통수준의 적합도라 할 수 있으며, .10보다 크면 바

람직하지 않은 적합도를 나타낸다(Browne & 

Cudeck, 1993). TLI, CFI 및 GF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라고 할 수 있다. 자료분석을 위하여 

신뢰성 검증과 빈도분석에는 SPSS 12.0 프로그램

을,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에는 AMOS 6.0을 사용하

였다.

결  과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관계

학대, 표정인식편향, 의도귀인, 우울, 공격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각 변인간 상관분석 결과를 표 1

에 제시하였다. 공격성과 표정인식편향을 제외한 

각 변인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성 검증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

석하고 유의한 경로계수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서 먼저 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표 2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RMSEA 

값이 .07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값이 도출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TLI도 .91로 좋은 수준인 것으로 나

타났다. 그밖에 CFI는 .93, GFI는 .95로 모두 .90

을 넘어서 전반적으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적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의 분석

그림 2에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학대, 표정인식 

편향, 의도귀인이 우울,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경험은 표정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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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학대, 표정인식편향, 의도귀인이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의 경로와 비표준

화, 표준화 경로계수

편향(=.164, p<.01), 우울(=.463, p<.001), 공격성

(=.458, p<.001)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대받은 경험이 심해

질수록상대방의 표정을 적대적인 것으로 편향해서 

인식하고, 더 높은 수준의 우울감을 경험하며, 또

한 더욱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

다. 둘째, 표정인식편향은 의도귀인에 직접적인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만(=.138, p<.05), 우울(

=.064, ns)과 공격성(=.000, ns)에는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얼굴표정

을 적대적인 것으로 편향해서 인식한다고 해서 더 

우울해지거나 공격적이게 되지는 않지만, 상대의 

의도를 더 적대적, 의도적인 쪽으로 귀인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의도귀인은 우울(=.180, 

p<.001)과 공격성(=.375, p<.001)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대방의 의도를 

적대적이고 의도적인 것으로 귀인하는 정도가 심

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우울과 공격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효과의 분해

변수들간의 관계를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변수 사이의 효과를 분해하였다. 표 3의 결과를 통

해 종속변수에 대한 변수별 인과효과를 비교해보

면, 우울에 대해서는 학대가 .474, 표정인식편향이 

.089, 의도귀인이 .225의 효과를 보여서 학대경험의 

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공격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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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수의 효과 분해

모형의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학 대 → 우 울 .376 (.459) .012 (.015) .388 (.474)

표정인식편향 → 우 울 .177 (.054) .114 (.035) .291 (.089)

의도귀인 → 우 울 .138 (.225) .000 (.000) .138 (.225)

학 대 → 공격성 .810 (.457) .015 (.008) .825 (.465)

표정인식편향 → 공격성 -.115 (-.016) .478 (.067) .363 (.051)

의도귀인 → 공격성 .580 (.436) .000 (.000) .580 (.436)

비표준화효과 (표준화효과)

는 학대경험이 .465, 표정인식편향이 .051, 의도귀

인이 .436의 효과를 보여서 역시 학대경험의 효과

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논  의

이 연구는 아동이 학대로 인해서 높은 우울과 

공격성을 보이는 과정에서 정서인식과 의도귀인 

등 사회적 단서에 대한 정보처리과정이 매개역할

을 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얻

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경험이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

는 과정에서 정서인식과 의도귀인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대경험 자체가 우울

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학대로 인해

서 유발되는 표정인식의 편향이 의도귀인에 영향

을 미치고, 의도귀인의 편향이 우울과 공격성에 영

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이다. 

Dodge(1986)의 사회정보처리이론에 의하면 우울

과 공격성이 유발되는 과정에는 사회적 단서에 대

한 부호화와 해석과정이 개입된다. 많은 정보들 중 

특정 자극을 선별하여 부호화하고, 이것을 토대로 

과거 경험 등을 관련시켜 상황을 해석함으로써 우

리는 특정 정서반응이나 행동에 이르게 되는 것이

다. 이러한 부호화나 해석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우울과 공격성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이렇게 본다면 학대받은 아동이 높은 수

준의 우울과 공격성을 보고한다는 것은 정보처리

의 어느 단계에서 오류나 왜곡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번 연구결과를 보면 학대받은 

아동은 정보처리의 초기 두 단계인 부호화와 해석 

모두에서 적대적인 편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학

대받은 아동이 높은 수준의 우울과 공격성을 보이

는 데에는 이처럼 적대적으로 편향된 부호화와 해

석 과정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부호화의 경우, 그 과정이 적절하게 수행

되기 위해서는 편파되지 않은 단서의 선별과 분류

가 필수적인데,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단서에 

균등하게 주의를 기울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점차 특정 단서에 효율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귀

납적 추론방식을 습득하게 된다(Dodge, 1986). 그

런데 학대받은 아동은 이러한 추론의 과정에서 정

보단서를 과도하게 적대적인 쪽으로 편향하여 선

별적으로 수집하는 불균형한 작동을 보이게 된 것

이다. 이번 연구에서도 학대경험은 표정인식편향에 

영향을 미쳐서, 학대받은 경험이 심해질수록 상대

방의 표정을 적대적으로 편향해서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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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학대 아동이 이러한 편향적인 인식경향을 보

이게 된 이유는 학대적인 환경에서는 양육자의 적

대적인 정서에 민감해지는 것이 아동의 안전이나 

심리적 대비에 이로웠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적대

적인 표정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서 얼굴표정에

서 적대적 단서를 찾아내는 데에 익숙해졌기 때문

일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학대받은 아동이 

표정단서에 나타나는 적대적 신호에 민감하고

(Pollak, Cicchetti, Klorman, & Brumaghim, 1997; 

Pollak et al., 2001), 적대적 신호를 더 빨리 알아

차리며(Camras et al., 1990; Pollak & Sinha, 

2002), 심지어는 존재하지 않는 적대적 단서까지 

알아차리는 것(Pollak & Tolley-Schell, 2003)은 학

대라는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는 유용하고 도움

이 되는 인식반응이었을 것이다. 만약 피학대 아동

이 적대적인 신호에 둔감하고, 적대적인 기색이 있

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며, 적대적인 단서가 존재하

는지 아닌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학대하는 부

모의 적대적인 태도에 빨리 그리고 적절히 대처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정서단서의 인식과정에서 보이는 

적대적인 편향은, 이번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상황을 해석함에 있어서 상대의 의도를 적대적이

고 의도적인 것으로 귀인하게 하며, 이러한 의도귀

인은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쳐서 아동을 더욱 

우울하게 하고 공격적이게 만든다. 학대받은 아동

이 우울과 공격성 등의 내적, 외적인 부적응을 보

이게 된 이면에는 이러한 정보처리과정에서의 편

향과 왜곡이라는 문제가 내재해있음을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학대경험이 표정인식편향에 영향을 미치

고 표정인식편향이 의도귀인을 통해서 우울과 공

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표정인식

의 편향 자체는 우울과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의도귀인 즉, 상대의 의도를 적대

적이고 공격적으로 판단하는 해석과정을 거쳐서만 

우울과 공격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반복되는 실험들(Camras et al., 1990; 

Pollak et al., 1997, 2001; Pollak & Sinha, 2002; 

Pollak & Tolley-Schell, 2003)을 통해서 학대받은 

아동이 표정인식에서 적대적으로 편향된 반응을 

보인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번의 실험은 이

러한 편향 자체가 우울이나 공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설령 부호화 과

정에서 상대의 다양한 표정들을 분노나 경멸의 정

서로 오지각하는 경향이 나타나더라도, 그런 왜곡

된 부호화에 근거해서 상대의 의도를 적대적이고 

의도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해석과정에서의 편향이 

없다면 특별히 더 우울해지거나 공격적이게 되지

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대받은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 

문제에 접근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해석과정

에 개입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물론 해석 이전 단

계인 표정인식 단계에서 적대적으로 편향하는 경

향을 다루어주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극에 대한 인식과정인 부호화 과정은 대개 반복

적인 경험에 의해 학습되어 자동적이고 무의식적

으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변화시키

기는 어렵다. 

반면에 해석단계에는 인지적인 측면이 많이 개

입되기 때문에, 해석에 대한 의식적인 재검토와 논

박(Beck, 1976; Beck, Rush, Shaw, & Emery, 

1979)을 통해 편파되지 않은 귀인태도를 훈련시킬 

수 있다. 의도적, 적대적인 귀인은 Beck(1976)의 

표현에 의하면 일종의 비합리적인 사고이며, 그러

한 사고과정에 개입하여 부정적으로 귀인하는 습

관을 바꿔주는 것은 인지적인 과정이어서 보다 구

체적이고 접근이 용이하다. 더욱이 표정인식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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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공격성이나 우울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

기 때문에, 의도귀인과정에 개입하는 것만으로 공

격성과 우울에 이르는 과정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물론 일상적인 경험이나 혹은 적

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각 얼굴 표정과 거기 담긴 

정서를 재점검하여 편향적인 인식을 교정하는 것

도 도움이 되겠지만, 학대받은 아동의 우울과 공격

성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

한 방법은 인지적인 해석 부분인 귀인편향 문제를 

다루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연구는 학대받은 아동이 높은 우울과 공격성

을 보이는 이면에서는 정서인식과 의도귀인의 적

대적 편향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학대받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서 표정

인식, 의도귀인에서 적대적인 편향을 보였는데(김

은경, 2009), 결국 이러한 적대적, 의도적 귀인으로 

인해서 높은 수준의 우울과 공격성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대받은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서인식과 의도귀인에서의 

편향된 반응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개입을 통해

서 이를 다루어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밝히면서 

장차의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

구대상자의 선별 문제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를 하나로 묶어서 학대경

험으로 구성하였으나, 기존의 연구를 보면 방임된 

아동과 신체적으로 학대받은 아동은 표정인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방임된 경험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

면 그 차이는 의도귀인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방임과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따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이번 연구

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학대가 정서

인식과 해석, 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정서인식능력은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모델이 연령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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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ognition of Facial Emotion and 

Attributional Bias Influenced on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Abuse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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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act that facial recognition and the bias of intent 

attribution played a mediating role in the process that children's experience of maltreatment has 

influence on depression and aggression. With regard to the objects and methods of this study, 

maltreatment experiences, the bias of facial recognition, the tendency of the intent attribution in 

ambiguous situation, depression, and aggression were examined in 737 elementary students from 4 

to 6 grades in Seoul. In order to verify the models, goodness of fit and significant paths were 

verifi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According to the results, although maltreatment 

experience, itself, had influence on depression and aggression, the bias of facial expression caused 

by maltreatment influenced intent attribution and the study found that such the bias of intent 

attribution had influence on depression and aggression. However, the bias of facial recognition, 

itself, had no influence on depression and aggression and intent attribution, namely, the process 

that interpreted others' intentions as hostility could cause depression and aggression. This study 

verified that the children with maltreatment histories showed the biased hostile characteristics in 

facial recognition, facial interpretation and intent attribution and identified that the bias of facial 

recognition and intent attribution played a mediating role. 

Keywords: child abuse, facial recognition, intent attribution, depression, aggression


